
 

           68장 –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1.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 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2.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재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3.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재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545장 –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1.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2.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3.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후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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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말씀 < 로마서 4:17-22 >

17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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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시고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셔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적인 은혜를 더 사모함으로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영적으로 척박하고 어두웠던 이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귀한 새문안교회를 세워 오늘까지 주님 맡겨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복음 전파에 힘쓰고, 영적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19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흩어져 있지만 모든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에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담임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 당회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이 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게 하옵소서. 자유 민주주의와 복음의 토대 위에 더욱 굳게 서는 

이 나라 되게 하시고, 모든 난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해결되게 하옵소서. 

북녘의 동포들도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복음 통일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문안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은혜로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